
7-17-2016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1:1-6 

본문말씀: 예레미야 17:5-11 

말씀제목: 비둘기가 되겠는가? 자고새가 되겠는가? 

           솔로몬의 노래에서 솔로몬은 술렘 여인을 한 마리의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비들기같은 한 정결한 처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네 

음성을 듣게 하라. 네 음성은 달콤하고 네 용모는 

아름다움이라."(솔 1:15; 2:14)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후 11:1-2)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새는 

평생을 헛된 일에 올 인(All In)하다가 모든 것이 일시에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물밖에 안 되는 한 

마리 새인 자고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고새가 평생 동안  

일한 것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주의 자녀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고새는 남의 알을 훔쳐다가 그것을 자기 알처럼 품어서 

부화시킵니다. 그러다가 허망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품고서 20 여일 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정성을 다하여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게 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잘 자라도록 먹이를 물어다 주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줍니다. 

그런데 자고새의 품에서 자란 새끼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서 자고새의 품을 떠납니다. 

또한 자고새가 둥지에다 자기 알을 품고 있으면 뻐꾸기가 살짝 

와서 자고새 알을 떨어뜨리고 뻐꾸기 알을 그 둥지에 

넣어둡니다. 자고새와 뻐꾸기의 알이 모두 부화하게 되면 

뻐꾸기 새끼들이 자고새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 뜨려 

죽이고 자기들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자라게 되면 자고새를 

떠나 날아가 버립니다. 

 

         다윗왕은 시편에서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니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6-7) 

그는 자신이 자고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비둘기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도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고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벧전 1:24-25). 또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모두 지나가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요일 2:17). 그렇습니다! 마치 

뻐꾸기가 자고새 둥지로부터 날아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자고새처럼 평생 한 

일들이 뻐꾸기가 둥지를 모두 떠나가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 사는 히스 

나무처럼 되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거하게 되는 것 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시 1:1-3) 

 

           그렇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그의 알을 계속 품어서 부화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자신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는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새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새의 새끼를 부화시켜 모두 떠나버리게 하는 

것처럼 자기 생애에 애써서 이룬 모든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종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혼이 소망의 닻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려서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아! 


